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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역량과 감성지능 매개효과 중심

Th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of Wee Counseling Specialist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임정혜*, 김미정**

Jung-Hye Lim*, Mi-Jung Kim**

요 약 본 연구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역량, 감성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역량, 감성

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도 지역의 Wee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전문인력

104명으로,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회귀분석,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역량은 소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역량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설명력은 45.6%이었

다(Z=2.96, p=.003).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44.8%이었으며, 감성지
능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역량과 감

성지능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소진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직무스트레스 감소 중재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중재

가 반드시 포함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상담, 직무스트레스, 직무역량, 감성지능, 소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effects of job stress,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burnou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Wee counseling 
professional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4 counseling professionals in charge of Wee work in the G-do 
area,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job 
stress and competency of Wee counseling professional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and competenc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5.6% (Z=2.96, p=. 003). In addition, job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urnou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4.8%, and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burnout by interventions that lower job stress and improve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Wee work counseling professional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vided to include interventions for competency improvement in job 
stress reduction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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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위기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학교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다[1]. 학교 구성원의 자살이나 죽음, 상실, 이로 인한

애도, 신체 및 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과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국가적 재난

등이 주요 사안이다[2,3]. 이러한 학교위기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

트, 이하 Wee업무)이 시작되었고, Wee클래스, Wee센

터, Wee스쿨 3단계로 즉각적인 위기지원과 안정화 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4]. Wee센터는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위기학생 특화 Wee센터, 피해·가해학

생 전담 Wee센터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

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각적 위기대응팀이 학교의 위기개입을 지원하

고 있다[4,5]. 그러나 위기학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초․중․고생 대상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에서 자살 위험군이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

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 36%정도 급증하는

등 위기학생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보

고되고 있다[6]. 또한 2019 청소년 통계 결과에서는 우

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27%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

다고 보고되었다[7].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학교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위기개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위기를 담당하는 소수의

상담자가 위기 상황에 있는 수백·수천 명의 학교 구성

원들에게 개별화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적

으로 어려운 상황이다[8]. 우리나라의 학교위기 개입체

계는 법적 기반 부족, 주무 부처의 부재, 전담 인력 및

예산 부족, 학교 현장의 위기에 대한 은폐․축소 분위

기 등의 이유로 아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9].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의 위기개입 시 학교상담자들

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역할과 관련된

혼란 경험과 논란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실질적 역할

및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2,10].

상담자란 심리적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부적응적 행

동이 적응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자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담자에게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높은 조망

수용 능력, 감수성과 애매한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이

요구된다[11, 12]. 또한 이들은 상담업무 외의 조직 내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

며, 상담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

을 느끼며, 자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돌보는 것에 훈련을 주로 받아서 상담자 자신의

정신적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13,14].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

과 조직 구성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로 결정

된다고 하였다[15]. 이에 상담관련 많은 업무들을 수행

하고 있는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진이란 이러한 대인접촉이 많은 직무들 속에서 직

무 담당자가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서 겪게 되

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이다[13]. 또한 소진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겪

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고갈상태라고 정의된다

[16].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부

담감을 자주 경험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쉽

고, 심리적 소진에 취약하게 된다[17]. 따라서 직무스트

레스로 인한 소진 정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소진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며, 직무에 대한 자신의 효과성과 직무자체

의 가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며 어떤 개입도 없는

경우 좌절에 대한 자기 방어의 형태인 무감동의 단계로

까지 진행되기도 한다[18].

상담전문인력의 위기개입의 성패는 위기대응 역량을

갖춘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인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한다[3]. 개인의 내적 자원과 직무를

해결하는 역량에 따라 업무에 따른 소진정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Wee업무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학

교 및 학교구성원에게 적절한 위기개입을 위한 자문 역

할을 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를 직접 제공하거나 치료기관에 연계 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상담자의 자질과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 자신이며, 치료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있

어 상담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상담전문인력 개인의 직무역량은 위기상황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직무역량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사람들은 상담자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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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지니고 있

다. 게다가 학교상담자라고 하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일

것 같은 한국적인 교사상의 이미지까지 더해진다[19].

따라서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감정에 대한 통제와 조절

및 많은 주의 행동을 요구받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상담자는 내면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꾸며진 감정만을 표

출하게 되는 것이다. 감성지능은 자기와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20]. 감성의 조절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인 스

트레스로부터 빠른 회복능력을 보이게 된다. 감성활용

은 개인의 기억 속에 있는 감정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함

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감정을 개인의 성과와 건

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0]. 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

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동기부여하며, 자기 자

신을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

다[20]. 선행연구에서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감성지능 정

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인 상담

교사와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직무역량, 감성

지능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의 관계에서 직무역량과 감성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하므로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소진을 낮추기

위한 중재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감성지능, 직무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

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역량, 감성지능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G도지역의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전

문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효과크기 0.15(중간),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선행 연구와 독립변수를 근거로 예측변수를 6개로 하여

98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08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총 10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 KOSS-SF)를

사용하였다[21]. 총 43문항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

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스

트레스 점수 산출은 각 영역에 (실제점수-문항

수)*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식을 적용하여

100점으로 환산 및 합산 후 다시 이를 8로 나누는 방식

으로 산출하였다[21].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다[22].

2) 소진

본 연구에서 한국판 상담자 소진 척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를 사용하였다

[23]. 총 20문항으로 신체적 피로감, 무능감, 비협조적

업무환경, 내담자 가치 저하, 사생활 악화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3

이었다[23].

3) 직무역량

본 연구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Jeong과 Kim

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4]. 총 19문항으로 교육,

상담, 태도, 관계, 행정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다[24].

4)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조

절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을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0,2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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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

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89이었다[25].

4. 자료수집 및 윤리적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C대학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획득 후 실시하였다[IRB No.

CSIRB-2022023]. 대상자들이 속한 SNS에 공고문과

URL을 안내하였고, 직접 URL에 접속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 의사를 동의여부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작 시 연구 목적, 연

구 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언제든 설문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

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0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 검정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역량과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26].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차이

연구 대상자는 여성 96명(92.3%), 연령은 30∼39세가

37명(35.6%), 50세 이상 25명(24.0%)이었다. 교육수준은

석사수료 이상 64명(61.5%), 대학 졸업 35명(33.7%) 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4)

Characteristics
n
(%)

Job stress Burnout Emotional intelligence Competenc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8(7.7) 39.61±9.59 0.24

(0.809)
1.99±0.86 -1.78

(0.079)
3.70±0.49 -0.17

(0.861)
4.02±0.40 -0.30

(0.762)Female 96(92.3) 38.45±13.27 2.49±0.77 3.74±0.51 4.07±0.46

Age
(years)

20～29 18(17.3) 41.68±10.84
1.85
(0.143)

2.62±0.82
1.25
(0.295)

3.68±0.44
0.76
(0.522)

3.85±0.35a
4.30
(0.007)
a<d

30～39 37(35.6) 40.55±14.16 2.56±0.81 3.70±0.58 3.97±0.45b

40～49 24(23.1) 38.11±11.16 2.41±0.55 3.69±0.43 4.16±0.39c

≥50 25(24.0) 33.71±13.52 2.22±0.88 3.87±0.48 4.27±0.50d

Education
level

College 35(33.7) 40.41±10.92
0.99
(0.376)

2.52±0.81
2.16
(0.121)

3.61±0.50
1.64
(0.200)

3.86±0.47a 6.84
(0.002)
a<b,c

Master’s degrees 64(61.5) 37.18±14.18 2.47±0.77 3.79±0.51 4.15±0.41b

Doctor’s degrees 5(4.8) 42.81±8.96 1.76±0.39 3.80±0.29 4.42±0.39c

Place of
work

Wee class 78(75.0) 37.04±13.37 -2.07
(0.041)

2.46±0.78 0.16
(0.874)

3.78±0.51 1.47
(0.143)

4.12±0.44 2.19
(0.030)Wee center 26(25.0) 43.03±10.80 2.43±0.79 3.61±0.45 3.90±0.45

Work
experience
(years)

1～2.9 21(20.2) 40.26±11.78
1.82
(0.148)

2.39±0.73
1.63
(0.187)

3.69±0.51
0.91
(0.440)

3.95±0.38a
5.19
(0.002)
a,b<d

3～4.9 18(17.3) 43.94±10.35 2.80±0.63 3.64±0.48 3.84±0.48b

5～9.9 41(39.4) 37.07±12.84 2.43±0.84 3.71±0.48 4.07±0.41c

≥10 24(23.1) 35.48±15.17 2.29±0.78 3.88±0.55 4.33±0.46d

Position

Teacher
(national public)

65(62.5) 39.61±13.95

1.67
(0.178)

2.59±0.82

2.36
(0.076)

3.68±0.49

0.96
(0.414)

3.96±0.43a
4.31
(0.007)
a<c

Teacher(private) 6(5.8) 30.67±13.73 2.06±0.57 3.65±0.62 4.06±0.63b

Educational public
service

30(24.0) 35.96±9.87 2.17±0.58 3.88±0.43 4.30±0.37c

Indefinite contract 8(7.7) 43.77±10.74 2.54±0.91 3.75±0.67 4.24±0.51d

Field of
qualification

School counseling
teacher

73(70.2) 39.22±13.67
2.65
(0.076)

2.55±0.79
1.82
(0.167)

3.69±0.50
1.03
(0.361)

3.99±0.44
4.28
(0.017)Counselor 23(22.1) 39.82±10.39 2.25±0.74 3.79±0.52 4.22±0.46

Social worker 8(7.7) 28.58±9.95 2.19±0.64 3.94±0.46 4.35±0.3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6, pp.667-676, November 30,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671 -

었고, 근무처는 위클래스 78명(75.0%), 근무경력은 5～

10년미만 41명(39.4%), 직급은 국공립 교사가 65명

(62.5%), 자격분야는 전문상담교사가 73명(70.2%)으로

많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위센터의 직무

스트레스가 위클래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7,

p=0.041). 소진과 감성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직

무역량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F=4.30, p=0.007),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F=6.84, p=0.002) 직무역량이 높았다. 근무

처가 위클래스인 경우(t=2.19, p=0.030)와 근무경력이 10

년 이상에서 직무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F=5.19,

p=0.002). 직급은 교사(국공립)인 경우(F=4.31, p=0.007),

자격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28 p=0.017)[Table 1].

2. 직무스트레스, 소진, 감성지능, 직무역량 정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38.54점

(±12.99)이었고, 소진은 5점 만점에 2.45점(±0.78)이었다.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3.73점(±0.50)이었고, 직무역량

은 5점 만점에 4.07점(±0.45)이었다[Table 2].

3. 직무스트레스, 소진, 감성지능, 직무역량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0.63, p<.001), 감성지능(r=-0.32, p=.001), 직무

역량(r=-0.39,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역량(r=-0.26, p=.009)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 감성지능은 직무역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0.65, p<.001)[Table 3].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Burnout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Burnout 1

Job stress
0.63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0.32
(0.001)

-0.17
(0.094)

1

Competency
-0.39
(<.001)

-0.26
(0.009)

0.65
(<.001)

표 2. 주요 변수의 값
Table 2. Level of the variables (N=104)

Variables M±SD
Range

(Min～Max)
Job stress 38.54±12.99 11.91～71.66
Physical environment 31.73±22.51 0.00～88.89
Job demand 48.28±20.92 8.33～100.00
Insufficient job control 34.36±14.59 0.00～73.33
Interpersonal conflict 34.86±23.96 0.00～100.00
Job insecurity 27.72±16.88 0.00～83.33
Organizational system 49.91±20.77 4.76～100.00
Lack of reward 45.62±19.52 5.56～88.89
Occupational climate 35.82±22.78 0.00～100.00
Burnout 2.45±0.78 1.00～4.55
Exhaustion 2.79±1.06 1.00～5.00
Incompetence 2.51±0.92 1.00～5.00
Negative work environment 2.65±1.09 1.00～5.00
Devaluing client 1.98±0.87 1.00～5.00
Deterioration in personal life 2.33±0.97 1.00～4.25
Emotional intelligence 3.73±0.50 2.56～4.88
Self emotional appraisal 3.94±0.55 2.75～5.00
Others’ emotional appraisal 3.67±0.47 2.50～4.75
Regulation of emotion 3.76±0.63 2.50～5.00
Use of emotion 3.56±0.66 2.25～5.00
Competency 4.07±0.45 2.95～4.95
Education 3.94±0.64 2.00～5.00
Consultation 4.21±0.53 2.75～5.00
Attitude 3.70±0.70 2.00～5.00
Relationship 4.08±0.69 2.00～5.00
Administration 4.47±0.47 3.33～5.00

4.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회귀분석 전에 자기상관성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

다. 직무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Durbin Watson값은

2.238, 공차한계는 0.934으로 0.1이상, 분산팽창계수

(VIF) 1.070이었고, 또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검증에

서는 Durbin Watson값 2.225, 공차한계는 0.973, 분산팽

창계수(VIF)는 1.028로 10을 넘지 않아, 모두 자기상관

과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

스가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β=-0.26,

p=.009),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도 유의하였다(β=0.63, p<.001). 3단계에서 직무역량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β=-0.24, p=.002), 모

형의 설명력은 45.6%이었다(F=42.33, p=<.001). 3단계에

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β값이 0.57로 2단계

의 β값 0.63보다 작아졌고, Sobel test로 유의성을 검증

한 결과, 직무역량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서 유의하

게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Z=2.96,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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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의 매개효과 검증은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는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p=.094),

2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하였다(β=0.63, p<.001).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지능은 모

두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의 설명력은

44.8%로 나타났다(F=40.97, p=<.001). 따라서 감성지능

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Ⅳ. 논의

본 연구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인 상담교사와 상

담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직무역량과 감성지능의

관계 파악을 통해 소진을 낮추기 위한 중재 마련에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는 38.54점으로 교육기관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42.54점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2].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는 높지 않았으

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조직체계,

직무요구, 보상부적절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고, 이는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에서 근무환경요인, 직무

관련요인, 경제적요인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던 결과

와 유사하다[27]. 조직체계는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지원, 조직 내 갈등, 목적과 이해의 동질성, 합

리적 의사소통의 결여, 숭진가능성, 직위 부적합 등을

의미하고,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로서 시간

적 압박, 업무량중단,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등을 의

미한다[2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

직체계와 직무요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으로 Wee업무를 시행한 지 10

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기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스트레스는 소진, 직무만족, 삶의 만족도 등과

관련이 있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8].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는 상담인력

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직무스트레스 높았던 조직 부분의 운영을 점검하

고 개선하므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소진은 2.45

점이었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에 재직 중인 전문상

담교사의 소진이 2.54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29]. 또한 본 연구에서 소진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피

로감, 비협조적 업무환경, 무능감으로 인한 소진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에서

비협조적 업무환경, 신체적 피로감의 소진이 높았던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9]. 신체적 피로감은 직무수행

으로 인해 나타나는 탈진의 정도나 피로감이며, 비협조

적 업무환경은 직무환경인 상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의 태도와 감정을 의미하며 무능감은 상담자로서

의 개인의 내적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다[30]. 우리나라

의 전문상담교사는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되고 담당할

학생 수는 많아 소진에 취약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이다

[29]. 상담자의 소진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

담사가 속한 기관과 내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상담의 의미와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

기에 소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27]. 인력보충이나

신체적 소진과 심리적 소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

그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

표 4. 소진에 대한 영향과 매개효과
Table 4. Effect on burnout and mediating effect (N=104)

Model β SE t(p) F(p) R2

Mediating effect of
Competency

1step Job stress → Competency -0.26 0.11 -2.68(0.009) 7.17(0.009) 0.066
2step Job stress → Burnout 0.63 0.16 8.28(<.001) 68.49(<.001) 0.402

3step
Job stress → Burnout 0.57 0.15 7.53 <.001)

42.33(<.001) 0.456
Competency → Burnout -0.24 0.13 -3.17(0.002)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1step Job stress →
Emotional
Intelligence

-0.17 0.13 -1.69(0.09) 2.85(0.094) 0.027

2step Job stress → Burnout 0.63 0.16 8.28 (<.001) 68.49(<.001) 0.402

3step
Job stress → Burnout 0.59 0.15 7.98 (<.001)

40.97(<.001) 0.448Emotional
Intelligence

→ Burnout -0.22 0.12 -2.9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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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직

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27,31]. 이것은 Wee

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을 높이

는 직접적 요인 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Wee업무 상담

전문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궁극

적으로 소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마련

과 적용은 상담업무 향상에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역량은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전문상

담교사의 직무역량이 평균 4.02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29]. 또한 본 연구에서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역

량이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역량이 경

력에 따라 5년 이상에서 4.12점, 5년 미만에서 3.91점으

로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다[29]. 역량이란 개인의 지

식, 기술, 인식, 태도 등의 복합체로 수행수준을 우수하

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직무역량 중에

서 행정역량은 외부기관의 연계나 교육행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역

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태도 역량, 교육 역

량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태도 역량은 상담에 대한 이

해와 설득력 및 자신의 한계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며, 교육역량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과 상담교사 업무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29].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는

상담 업무 외에 상담프로그램 평가, 관리 및 유지, 상담

활동 연간계획서 작성 등의 교직원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어, 실제로 상담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는 교직원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다[30]. 이로 인해 행정역량은 높

으나 상담과 관련된 태도와 교육역량이 낮게 나타난 결

과로 보여진다. 또한 경력에 따른 직무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상담전문인력과의 소통

과 교류의 장을 만들고, 상담에 대한 슈퍼비전의 기회

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경력에 따

른 직무역량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반적으로 상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제공이 많아져야 하고, 이런 기회를 통

해 상담전문인력들은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는 직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 직

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직

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와 유사하다[32].

이것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노력이 직접적으로 상

담전문인력의 직무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

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무역량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

과가 있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전문상담교사의

교사역량이 소진에 직접효과가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

다[29]. 이는 전문상담교사역량이 낮으면 소진이 높아지

는 직접적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전문

인력의 소진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있어서, 직무스트레

스를 낮추는 전략에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을 함께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상담전문인력의 소진

감소에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의 소진은 직무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담의 전문성은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에 의한다. 그러나

최근에 임상경험 없이 임용고사를 통해 배치되고 있어

서, 이들이 상담가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

으로 여겨진다[29]. 실제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

간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동시에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소진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감성지능은

3.73점이었고, 감성지능 자기감성이해가 가장 높고, 감

성활용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감성지능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 연구 중

심리치료사의 감성지능이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던 결과와 유사하다[33].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

정인식과 표현에 대한 능력인 자기감정의 인식,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타인감정의 인식, 자신의 감

정정보를 바탕으로 활동에 사용하는 능력인 감정의 활

용, 그리고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감

정의 조절을 의미한다[33]. 학력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

해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 문제인 폭력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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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학업중단, 중독, 자살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담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24].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상대해야 하기에 자신의 감정

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감성지

능이 상담전문인력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상담전문인력의 상담업무에 있어서 자신의 감성

을 건설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상담은 내담자를 대

면하는 현장에서 감정교류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많은 상황들의 연속이므로, 이

때 감정의 활용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는

소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33]. 학교위기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높은 감성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감

정 대처능력의 향상과 효과적 의사결정으로 소진 감소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와 소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확인했던 선행연구 결과에서 감

성역량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34]. 따라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

레스, 직무역량, 감성지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역량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를 낮추기 위한 중재 마련에 직무역량 향상 방안이 포

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근무하

는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상

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역량, 감성지능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고, 또한 직무역량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소진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있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중재안에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

재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

가 이루어지고, 또한 Wee업무 상담전문인력의 직무스

트레스, 직무역량, 감성지능, 소진과 학교위기 중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학교위기

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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